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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쿠팡플레이

군백기를 마친 엑소가 컴백 전 첫 공식 활동으로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다방> 3화에 출격했다. 수호, 찬열, 카이, 디오, 세훈, 레이는
다방을 낭만과 웃음으로 물들이며 그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환호를 터뜨렸다. 이날은 깜짝 등장한 수지, 이랑의 조카이자 아이돌 지
망생 김규원이 가짜 오디션에 다녀온 직후의 기세로 댄스를 선보이며 오프닝을 장식, 자매에게 “삼천 만 원? 정신차려 이건 사기
야”라는 현실 조언을 듣는 유쾌한 장면으로 문을 열었다.

<자매다방>은 수지, 이랑 자매가 오늘의 수다 한 스푼, 낭만 두 스푼을 더해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다방 토크쇼다.

엑소 멤버들이 등장하자 <자매다방>은 즉시 예측불가 하이텐션 모드에 돌입했다. 수지, 이랑 자매의 격한 환영에 멤버들은 순식간
에 세계관에 몰입, 리얼 상황극부터 폭소 난무하는 토크까지 풀스윙 예능감을 발휘하며 웃음을 선보였다.

끝없이 이어진 즉흥 상황극이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였다. 수지는 엑소와의 연인 상황극에 몰입하며 “이런 행복 처음이야”라는 표정
으로 찐텐션을 폭발시켰고, 멤버들은 수지의 연기에 함께 과몰입하며 솔직한 매력을 쏟아냈다. ‘여자친구와 남사친’ 주제로 펼친 술
자리 시뮬레이션에서 디오는 상황극 공격이 끝없이 들어오자 “어디, 어디까지 가려고요”라며 현실 반응과 함께 웃음을 날렸고, 카
이는 오히려 수지의 남사친 역에 자연스럽게 몰입해 티키타카를 완벽히 맞추며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엑소는 각자의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자매다방>을 유쾌함으로 가득 채웠다. 수호는 직접 만든 유자차 칵테일쇼부터 즉석 ‘으
르렁’ 댄스까지 선보이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레이는 수지에게 “혹시 린쟈오밍 아니에요?”라며 세계관 붕괴 질문과 한국어
로 완벽한 예능감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장악했다. 찬열은 “유일한 소통 창구이던 공홈 댓글만 기다렸다”는 풋풋한 팬사랑부터 연습
실 생일 파티, 숙소 탈출해 즐기던 ‘엑소팽이 리그’ 비화까지 초창기 낭만과 웃음을 한 번에 풀어놓으며 현장의 텐션을 높였다.

데뷔 초창기의 숙소 생활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엑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긴 <자매다방> 3화는 다방 특유의 감성과 완벽
하게 어우러져 ‘낭만 초과, 무한 러브샷’ 티타임을 완성했다. 군백기를 끝내고 돌아온 6인방이 보여준 솔직함, 예능감, 멤버간 케미
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엑소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지금의 엑소가 될 수 있었던 끈끈한
팀워크, 팬들을 향한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롱런 아이돌의 깊은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다방>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누구
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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